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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전력망의 배출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전기차는 

단순한 전력 소비자가 아닌 전력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적 인자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평균 배

출계수(AEF, Average Emission Factor)를 이용한 분석은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발전원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와,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한 전기 배출량의 변화를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계배출계수(MEF, Marginal Emission Factor)를 도입하여 국내 전

기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전기차 충전 패턴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정제 

방법론(Gradient vs IQR, Interquartile Range)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계산 방식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전력망의 MEF는 동일한 전력 수요에도 시간대에 따라 가동되는 발전원의 특성이 달라 해외 

사례와는 다른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력 배출량의 피크 이동 

현상을 관측하였으며, MEF와 AEF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전기차 충전 데이터에 시간대별 

MEF를 적용시 AEF 적용시 관찰하기 어려웠던 배출량의 극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기차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기차의 충전이 전력 수

요에 미치는 방향성에 따라서 동적인 MEF 방법론과 평균적인 AEF 방법론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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